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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부의 생각]
저는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휴대전화 속에 있는 

와이프 사진을 바라봅니다. 

‘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

있겠나!’ 

아내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제 사진을 수시로 본

답니다. 

‘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어 데리고 사는데, 세상에 

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!’

[유머로 보는 혈액형]
▷ 모르는 사람의 전화가 부재중에 왔을 때

A형: 친구들한테 물어본다.

B형: 야, 너 누구야? 전화 건다.

O형: 문자 날린다.

AB형: 왠지 기분 나쁘다. 그래도 전화는 건다.

▷ 고백 받았을 때

A형: 응? 뭐라고? 못 들은 척.

B형: 네가 날 좋아해?

O형: 아…, 진짜?

AB형: 내가 어디가 좋아?

▷ 싫어하는 애가 친한 척할 때

A형: “어. 그래?” 하며 조금 차가워진다.

B형: 저리로 가서 놀아라. 좀.

O형: (일단 놀아주는 척한 다음에) 아이씨, 쟤 뭐야?

AB형: 튄다.

유머

▷ 성적이 무척 못 나왔을 때

A형: 울 진 않지만 짜증 낸다.

B형: 찢는다.

O형: (아무 말 없이 좌절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

와) 헐, 됐어 괜찮아. 

AB형: 엄마한테 변명할 거릴 만든다.

[죽]
소원을 들어주는 음식이 있다.

바로‘죽’이다.

‘죽’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.

[어떤 판결]
어느 성당 앞에 술집이 생겼다.

경건해야 할 성당 앞 분위기가 흥청망청 변하자 신

자 중 일부는 ‘술집이 망했으면……’ 하고 기도하

는 사람들도 있었다.

그러던 어느 날, 술집에 원인 모를 불이 나서 완전

히 타 버렸다.

그러자 술집 주인이 성당 측을 고소했다. 법정에서 

술집 주인은 이렇게 주장했다.

“우리 가게에 불이 난 것은 성당 신도들이 불이 나

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.”

그러자 신도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

“아니, 그게 말이 됩니까? 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한

다고 해서, 정말로 불이 나겠습니까? 이건 말도 안 됩

니다.”

그러자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다. 

“술집 주인은 기도 능력을 믿으니 천국에 가서 하느

님께 보상을 받고, 신도 대표는 하느님 기도 능력을 믿

지 않으니, 앞으론 기도하지 마시오.”

[아내의 반격]
신문을 보던 남편이 미모의 인기 여배우가 자신보

다 멍청한 남자 배우와 결혼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말

했다.

“덩치만 크고 머릿속엔 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

어떻게 매력적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지 모르겠단 

말이야. 복도 많지.”

그러자 아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.

“여보,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요.”

[여친의 고백]
남친을 만난 여자가 쭈뼛거리며 말했다.

"오빠, 정말 미안해! 나 어젯밤에 다른 남자와 잤어! " 

남자가 한숨을 푹 쉬더니 여친을 바라보고 말했다.

“나도 고백할 게 있어. 사실은 나도 어제 다른 남자

하고 잤어. 미안해!”

한 잔하고 그만 잊어

★ 깔깔 포토


